
성형용 페놀수지시장 "위기"
수요정체·수입급증·원가상승… 신수요 창출도 실패

국내 성형용 페놀수지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시장은 9 0년대 들어 수요정체와 함께 수입품의 급

증, 소규모기업들의 참여로 인한 가격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성형용 페놀수지 생산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신규수요창출 실패와 최근 페놀 등 기초원

료의 가격상승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 수요는 9 4년 연간 1만8 0 0 0톤 규모로 9 2년 이후 5% 미만의 미미한

수요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은 내수가 5 4 0 0여톤으로 3 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 0 %는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대

만·일본 등의 수입품에 시장을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품은 가격은 물론 품질면에서도 수입품에 못미쳐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성형기업들

의 수입품 선호와 맞물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수지는 주로 차단기 등 전기부품용으로 7 0 %이상 사용

되고 있으며 주방용품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수요의

정체와 함께 대체 합성수지의 개발로 수요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출의 경우도 경쟁력이 취약해 동남아지역으로 연간

1 0 0 0톤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원료수지 자체보다 대부분

가공제품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국내 페놀수지 선두기업인 동아화학·대종산업·

동광화학·경동화학·유성화학 등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

으며 후발 영세기업 및 성형가공기업들의 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9 3년 K g당 1 0 0 0∼1 2 0 0원이던 것이 원료 및 생산

원가 상승으로 9 5년2월 현재 20% 상승한 1 2 0 0∼1 4 0 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9 3년초까지 수입품 가격이 2 0 %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후 기초원료가 상승과 운송

비 부담의 가중으로 국산제품과 대등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성형용 페놀수지 생산기업들은 수요확대와 수입품 대체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와 생산설비의 자

동화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작아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생산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와 함께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5 / 4 / 3 >

국내플래스틱성형용페놀수지공급현황
(단위 : M/T, %)

1 9 9 4 구성비구 분

생

산

동아화학

동광화학

대종산업

기 타

계

수 입

합 계

2 , 5 0 0

2 , 0 0 0

2 , 0 0 0

3 , 5 0 0

1 0 , 0 0 0

1 2 , 6 0 0

2 2 , 6 0 0

1 1 . 1

8 . 8

8 . 8

1 5 . 5

4 4 . 2

5 5 . 8

1 0 0 . 0


